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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패션의 역사에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못지 않게

과거로의 복고 움직임이 계속 있어왔으며, 밀레니엄

패션의 흐름 속에서도 과거의 고증과 모방, 그리고 재

해석에 의한 현대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디자인 창조를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거복식에 대한 고찰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패션의

재창조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언더웨어의 아이템중 하나인 콜셋을 선

택하여 디자인 및 제작방법 등의 변화를 고찰하고 또

제작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문헌상의 시대적 고찰

을 통하여 보다 새롭고 직접적인 디자인 표현기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콜셋은 인간의 인체미를 과장, 강조하고 보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겉옷의 아름다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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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엣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콜

셋의 역할은 체형보정 뿐 만 아니라 속옷을 겉옷화 하

거나 속옷의 디테일 장식이나 소재를 전혀 다른 의복

의 한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패션에서 장식적인 기능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콜셋의 구성이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션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아이템

연구로 과거의 콜셋을 제작해봄으로써 현대의 속옷

디자인이나 디자이너들에 의해 겉옷으로써의 상품화

될 수 있는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콜셋을 제작하기 위하여 외국 박물관자

료와 관련 사진, 문헌 등을 참고로 하여 언더웨어의

정의 및 콜셋의 특징을 살펴보고, 콜셋을 제작하기 위

하여 콜셋의 세부적인 구성사항을 파악하고 패턴을

연구한 후 제작하였다. 패턴은 Pattern CAD를 이용하

여 제도하였다. 연구범위는 17·18·19세기의 콜셋을

재현하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콜셋이 나타나기 시작

한 르네상스 후기로 제한하였다.

제작시 사용된 치수는 바디의 치수를 가지고 측정

하였으며, 또 입체재단으로 패턴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 제작치수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II.

콜셋과 같은 언더웨어는 체형을 자연스러운 외형으

로 축소시키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각 시

대마다 유행하는 의복의 기본형을 제공하였다. 특히

콜셋은 본래의 체형 특히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도발

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콜셋은 다른 어떤 속옷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여성

을 구속해 온 의복으로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일

반화되었다. 콜셋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체형과 일반적

인 육체의 쾌적함을 제한하지만 동시에 성 기관이 손

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많은 폐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콜셋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애용되어

온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

이다.1)

콜셋은 14세기 경 내의가 아닌 외의로 착용했던 허

리에 꼭 맞는 소매 없는 조끼형태의 꼬르싸아쥬

(corsage)를 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중세에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랐기 때문에 신체교정을

목적으로 한 타이트한 콜셋은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르네상스시대에서는 콜셋과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

한 파팅게일(farthingale) 등 육체미를 강조하는 실루엣

의 과장이 16세기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가

는 허리와 넓은 스커트의 강조는 여성들의 속옷을 발

달시키는 요인이 되어 본격적인 콜셋은 1577년경 나

타났다. 이 시대에는 콜셋이라 부르지 않고 과장적인

의상형태에 따라 바스킨(basquine), 꼬르삐께(corps-

piqué)라 불려졌으며 콜셋은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붙

여진 명칭이다.2)

1530년 이후 여성적인 모습은 콜셋이나 파팅게일에

의해 규정되어졌으며, 콜셋이라는 말은 허리를 꼭 조

이는 형태로 만들어진 의복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6

세기 초기에는 의복을 착용할 때 가슴과 허리를 최대

한 꼭 맞게 하여 바디스를 딱딱하게 만들어 넓은 스커

트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바스킨은 의복

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 딱딱한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

다.3) 이러한 바스킨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나 웨일

본드 바디스(whaleboned bodice)라 하였으며, 바스킨

의 형식은 앞이나 옆, 또는 뒤가 트인 조끼형식으로

허리 뿐만 아니라 배까지 조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단한 나무, 뿔, 고래수염, 금속, 상아 등을 헝겊테이

프로 싸서 풀먹인 두 장의 린넨 사이에 삽입시켜 촘촘

히 누빈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해진 새로

운 방법이었다. 이때 삽입된 폭은 일정하지는 않았지

만 초기의 것은 3-4cm정도로 되어있다고 추측한다. 바

스크(busk)를 삽입하는 부분은 주로 앞 중앙이었지만

측면, 후면, 그밖의 여러 요소에 삽입하였다.4)

린넨으로 만든 콜셋은 가슴을 올리고 평평하게 하

여 호리호리한 허리선을 유지하도록 모양을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는 나무, 뿔이나 고래등뼈 같은 삽입물을

넣어 뒤나 앞의 중앙에서 레이스로 묶어 착용하였다.

이러한 콜셋은 현대의 콜셋처럼 가슴을 컵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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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았고, 가슴이 좋은 모양이 되도록 아래쪽으

로 처지지 않게 하여 어깨끈으로 콜셋을 착용하는 곳

에 고정시키고 위쪽으로 밀어넣거나 들어올려지게 하

는데 필요하였다.5) 또 중심부분의 끝이 긴 바스크는

휠파팅게일을 함께 착용하였을때 앞드레스 전체가 앞

쪽으로 기울어지는 유행을 주기도 하였다.

꼬르삐께는 1577년에 나타나 다음 세기까지 계속되

었는데 종래의 바스킨보다 더 강하게 몸을 조일 수 있

도록 재료의 구성법이 한층 발달된 것이다.

형태는 두 장 이상의 린넨을 겹쳐서 누벼 바스크의

딱딱함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앞, 뒤, 옆 등 주요부

분에 바스크와 고래수염을 삽입시켜 형을 딱딱하게

만들고 바스크를 삽입한 부분은 바디스의 구성면에서

중요하게 되어 점차로 폭과 두께도 증가하였다.

바스크와 고래 수염이 들어간 부분의 재봉법은 섬

세한 바느질로 누벼 전체를 정밀하게 장식하였다. 꼬

르삐께는 그후 점차로 장식화 되어 아름다운 겉감으

로 싸여지고 자수장식도 하였으며 특히 앞트임의 로

브가 유행되었기 때문에 꼬르삐께의 앞면장식은 중요

하게 되었다. 착용방법은 단순한 통형 형태의 슈미즈

위에 꼬르삐께를 입어 상체를 정리하고 파팅게일을

착용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허리를 원하는 만큼 가늘게 조일 수

있는 얇은 철제의 꼬르삐께가 있는데, 이것은 전후좌

우의 네조각으로 되어 있으며, 앞의 가운데와 양옆에

두 장의 철판으로 된 것은 한쪽 옆에 장식이 있고 다

른 옆쪽에서 고리로 잠그거나 볼트로 조이게 되어있

다. 이러한 철판에는 작은 구멍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도록 디자인한 것도 보인다.

III.

콜셋의 작품은 르네상스 후기에 나타난 것으로 가

슴둘레 82cm, 허리둘레 60cm의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제작하였으며, 끈을 단 기본적인 콜셋과 어깨 끈이 없

는 콜셋, 그리고 파팅게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콜셋으

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1. 작품 1

1) 작품선정 배경

<그림 1>은 끈을 단 기본적인 콜셋으로 끈은

2.5~5cm 넓이로 하고 각각의 끈은 뒷부분부터 어깨

를 지나 앞으로 묶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올

수록 끈을 점점 가늘게 하고 그 끝에 한 두개의 아일

렛을 하여 코르셋 앞에 아일렛을 표시한 부분에 리본

을 넣어 묶어 착용하였으며,6) 옆은 허리까지 오는 형

태였다. 앞부분을 딱딱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스크를

더하였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뿔, 고래수염, 금속, 상아

조각 등을 사용하여 린넨의 겹겹사이에 삽입하였고

끈으로 묶어 착용하였다.

2) 작품제작

작품 1은 <그림 1>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몸에

직접 닿는 안감은 능직의 면을 사용하고 그 위에 솜과

캔바스를 두고 정밀하게 누볐다. 바스크 대신 삽입한

보닝 테이프(bonning tape)는 나일론으로 폭은 0.8cm

인 것을 사용하였으며 겉감은 흰색의 실크를 사용하

였다.

<그림 2>는 작품 1의 패턴으로 다음과 같다.

(1) 네크라인의 깊이는 가슴의 윗부분이 보일 정도

로 정하고 어깨 끈은 앞 2cm, 뒤 4cm로 제도하였다.

(2) 어깨끈의 앞부분은 몸판과 분리하여 리본으로

연결하도록 제도하였다. 앞중심은 윗배를 누를 수 있

도록 네크라인부터 30cm 길이로 하였다.

(3) 측면과 후면은 허리선을 끝선으로 하였으며 헴

라인(hem-line)은 앞과 옆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제도하

였다.

<그림 3>은 작품 1의 제작그림으로 다음과 같다.

(1) 앞중심은 골선 재단을 하였고, 옆부분과 뒤는 각

각 두 개로 재단하였으며 모든 부분은 안감, 겉감, 솜

그리고 캔바스를 재단하였다.

(2) 안감과 겉감은 앞, 옆 그리고 뒷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시접을 주었고 솜과 심지로 사용되는 캔바스

는 시접분을 주지 않고 재단하였다.

(3) 재단된 겉감의 안쪽면에 캔바스를 놓고 그 위에

보닝 테이프가 들어갈 자리를 정하고 보닝 테이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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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보다 0.5cm정도 짧게 재단하여 끝을 양초 불로

녹여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었다.

(4) 뒷중심의 아일렛 자리에는 보닝 테이프가 들어가

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치된 0.8cm의 보닝 테이프는 양

쪽 가장자리에서 0.2cm씩 안쪽으로 들어가 박아 겉감,

캔바스 그리고 보닝 테이프가 하나로 되도록 봉재한다.

(5) 그 위에 솜과 안감을 놓고 고정시킨 후 보닝 테

이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는 겉감, 캔바스, 솜, 안

감이 하나가 되도록 4장을 같이 누빈다.

(6) 각각의 부분을 겉감은 재봉틀로 봉제하고, 안쪽

의 안감은 손으로 숨은 상침하여 연결한 후 가장자리

는 완성된 폭이 0.5cm가 되도록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서 마무리한다.

(7) 분리된 앞쪽의 어깨 끈에는 아일렛 하나를, 어깨

끈과 만나는 몸판에는 아일렛을 두 개 뚫어 가죽끈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여밈은 뒷중심에서 0.1cm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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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작품 1의 패턴
<그림 1>  콜셋 (Elizabethan Costuming, p.96)

전면

<그림 3>  작품 1

측면 후면



안쪽으로 들어와 중심선을 따라서 일정하게 아일렛을

양쪽에 만들어 흰색 가죽끈을 사용하여 여몄다.

2. 작품 2

1) 작품선정 배경

<그림 4>의 콜셋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가슴을

평평하게 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것이었다. 바

디스를 딱딱하게 만들어 자신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

게 하기 위해 바디스 중심에 있는 바스크를 가로(역삼

각형의 윗변) 5~10cm, 세로 40cm 길이의 삼각형을

재단하였는데 바디스에 맞게 길게 또는 짧게 재단할

수 있다. 뼈, 쇠테 또는 금속 끈을 테이프로 감거나 아

니면 금속, 나무 또는 플라스틱 전체 조각으로 바스크

를 만드는데 너무 두껍지 않고 딱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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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작품 2의 패턴<그림 4>  콜셋 (Elizabethan Costuming, p.91)

전면

<그림 6>  작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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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콜셋은 바디스 안에 바스크를 집어넣을 수 있도

록 삼각형 주머니를 만든 후 그 주머니에 바스크를 집

어넣고 열려진 부분을 꿰매서 닫는다. 바스크를 만드는

재질은 대부분 세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바디스를 세

탁할 때는 바스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

므로 코르셋의 앞중심부분과 바스크의 같은 부분에 구

멍을 뚫어 리본으로 묶어 고정하였다. 가끔 남자들에게

친밀한 애정의 표시로 바스크줄을 주기도 하였다.7)

2) 작품제작

작품 2는 <그림 4>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5>는 작품 2의 패턴으로 다음과 같다.

(1) 작품의 신체 사이즈보다 2cm씩 작은 사이즈인

가슴둘레 80cm, 허리둘레 58cm로 제도하였다. 이 작품

은 어깨에 고정되는 끈이 없는 디자인으로 착장시 몸

에 더욱 밀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앞중심은 30cm 길이로 하였고 앞중심에 폭

10cm의 삼각형 주머니를 만들어 나무로 만든 바스크

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다.

(3) 뒷 중심과 연결선은 15.5cm로 정하였으며, 패턴

은 옆선에서 연결되는 앞과 뒷 두 장으로 제도하였다.

<그림 6>은 작품 2의 제작그림으로 다음과 같다.

(1) 앞부분은 골선으로 재단하였으며, 어깨끈이 없고

신체 사이즈보다 가슴과 허리를 작게 제도하였으므로

바디스 전체에 힘을 주기 위해 심지로 사용되는 캔바

스 두 장과 안감, 겉감, 솜, 그리고 보닝 테이프를 사용

하였다.

(2) 겉감과 안감의 안쪽에 각각 심지로 사용되는 캔

바스를 시침하여 고정시키고, 겉감의 캔버스 위에 보

닝 테이프의 자리를 0.5cm 간격을 주고 앞중심의 바

스크 자리를 제외한 콜셋 전체에 배치하여 시침실로

고정시킨다.

(3) 솜과 캔바스가 고정된 안감을 그 위에 올려놓고 보

닝 테이프와 5장의 원단을 같이 세로선으로 봉제하였다.

(4) 앞중심에는 삼각형의 나무 바스크를 넣을 수 있

는 안쪽 삼각주머니를 만들어 손바느질로 숨은상침하

여 부착하였으며, 삼각주머니와 나무바스크를 고정하

기 위해 연결구멍을 뚫어 리본으로 묶어준다(그림 7).

(5) 콜셋 전체의 외곽선은 0.5cm의 바이어스 테이프

로 마무리하고 여밈은 뒷중심 양쪽에 7개씩의 아일렛

을 만들어 흰색 가죽끈을 사용하여 여몄다.

3. 작품 3

1) 작품선정 배경

<그림 8>은 콜셋 전면에 뼈대를 대고 아래 가장자

리에 탭을 단 것으로, 콜셋을 묶을 때 허리 부분이 조

여지면서 탭이 엉덩이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벌어지

게 되었으며, 이는 스커트의 엉덩이선을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였다. 또한, 패티코트나 속치마의 허리선을

콜셋의 아래쪽에 묶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무게를 지탱

할 수 있게 하였다.

겉감과 안감을 재단한 후 두 장을 봉제하기 전에 탭

을 아래 가장자리선에 단다. 이는 안감과 겉감에 각각

탭의 안감과 겉감을 단다는 것을 의미한다. 탭을 포함

하여 위쪽 가장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장자리

를 봉제한 후 위쪽으로 뒤집은 후, 뼈대가 들어갈 부분

을 정하고 겉감과 안감을 같이 봉제한 다음 뼈대를 넣

고 위쪽 가장자리를 겉에서 손바느질로 마무리한다.8)

2) 작품제작

작품 3은 <그림 8>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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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작품2의 바스크



<그림 9>는 작품 3의 패턴으로 다음과 같다.

(1) 앞과 뒤 두 장의 패턴으로 제도하였으며, 어깨

끈은 앞 뒤 분리하여 제도하였고, 뒤쪽 허리선에는 각

각 크기가 다른 탭을 3장 제도하였다.

(2) 앞중심은 28cm로 네크라인이 깊게 파여 길이

가 조금 짧아진 것으로 아랫배를 완전히 누를 수 있

는 길이로 제도하였으며, 뒷쪽 네크라인은 파임이 적

으나 뒷중심길이가 허리선까지이므로 21cm로 제도하

였다.

<그림 10>은 작품 3의 제작 그림으로 다음과 같다.

(1) 겉감은 실크로 안감은 린넨으로 사용하였으며 심

지는 두꺼운 캔바스를 두 장 사용하였고, 솜은 사용하

지 않았으며 보닝 테이프는 0.5cm의 것을 사용하였다.

(2) 겉감의 안쪽에 캔바스 심지를 시침하여 고정시

키고 보닝 테이프의 위치를 정한다. 보닝 테이프의 자

리는 앞에서는 가슴부분과 앞중심선의 2cm 폭을 제외

158

A 제7권1호

<그림 9>  작품 3의 패턴

<그림 8>  콜셋 (Corsets And Crinolines, p.18)

전면

<그림 10>  작품 3

측면 후면



한 부분에 디자인한 대로 고정하고 뒤는 뒷 중심선에

서 6cm까지만 보닝 테이프를 배치한다.

(3) 보닝 테이프와 4겹의 고정된 원단을 한번에 봉

제한 후 가장자리는 0.5cm 폭의 바이어스 테이프로

정리하였다.

(4) 바디에 페티코트나 파팅게일을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앞쪽과 뒷쪽의 허리선 주변에 2개씩 아일렛을

여밈 구멍으로 만들어 제작하였다.

(5) 여밈은 뒷중심 양쪽에 11개의 아일렛을 양쪽에

만들어 흰색 가죽끈을 사용하여 여몄다.

IV.

새로운 디자인의 창조는 단지 상상력의 발휘만으로

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특정패션이 형성된 역

사적 배경과 제작방법 등을 살펴 보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르네상스후기에 나타난 콜셋 3가지를

선택하여 끈이 있는 기본적인 콜셋과 끈이 없는 콜셋,

그리고 파팅게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콜셋을 제작하였

다. 콜셋의 사이즈는 가슴둘레 82cm, 허리둘레 60cm의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콜셋의 기본형인 작품 1은 안감은 면을 사용하고

겉감은 흰색의 실크를 사용하였다. 그 위에 솜과 캔바

스를 두고 정밀하게 누볐으며, 바스크 대신 삽입한 보

닝 테이프는 폭이 0.8cm인 것을 사용하였다. 앞쪽의

어깨 끈에 아일렛 하나, 어깨 끈과 만나는 몸판에 아

일렛을 두 개 뚫어 가죽끈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어깨끈이 없는 작품 2는 착장시 몸에 더욱 밀착하

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체 사이즈보다 2cm

씩 작은 사이즈인 가슴둘레 80cm, 허리둘레 58cm로

제도하였다.

앞중심은 30cm 길이로 하였고 앞중심에 10cm의

삼각형 주머니를 만들어 나무로 만든 바스크를 부

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각주머니와 나무바스크

를 고정하기 위해 연결구멍을 뚫어 리본으로 묶어

주었다.

작품 3은 파팅게일을 연결할 수 있는 콜셋으로 앞

중심은 28cm, 뒷중심은 21cm로 제도하였으며, 어깨

끈은 앞 뒤 분리하여 제도하였고, 뒤쪽 허리선에는 각

각 크기가 다른 탭을 3장 제도하였다. 겉감은 실크로

안감은 린넨으로 사용하였으며 심지는 두꺼운 캔바스

를 두 장 사용하였고 솜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닝 테

이프는 0.5cm의 것을 사용하였다. 바디에 페티코트나

파팅게일을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앞쪽과 뒷쪽의 허

리선 주변에 2개씩 아일렛을 여밈 구멍으로 만들어

제작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제작을 통하여 과거 콜셋의 디자인

및 디테일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지금 유행하

고 있는 패션에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를 표현하는 콜셋

디테일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

또 17·18·19세기에 착용된 콜셋을 제작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하여 콜셋의 다양성과 화려함을 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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